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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축제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축제연구에서 사

람과 장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축제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은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장소와의 상호작

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연대가 형성될 수 있고, 장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장소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구조적인 영향관계인지를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

식모형분석 등의 분석을 실시하여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은 유기적인 영향관계로 축제에서 마음챙김은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을 형성시키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즉 축제 참여를 통하여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

이 형성되며, 축제 참여자가 축제참여 전 축제에 대한 마음을 챙기는 “정념(正念)의 의식화 과정”은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축제 참여자들이 축제참여에 앞서 축

제에 대한 의식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화 과정은 결과적으로 축제에서 축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인 정서적 연대와 축제장소와의 상호작용인 장소애착을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축제,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 사회문화적 효과

ABSTRACT : Festivals presuppose interaction. Festivals interact with many people in special spaces, 

so people and places in festival research are very important. Through festival participation, emotional 

solidarity can be formed through interaction with people, and place interaction can be formed by 

interaction with 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influences of 

mindfulness, emotional solidarity, and place attachment. For the study purpose, literature researc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mindfulness, emotional solidarity, and place 

attachment proved to be organic influences. In the festival, it was confirmed that mindfulness was an 

independent variable that formed emotional solidarity and place attachment. In other words, emotional 

solidarity and place attachment were formed through participating in festivals, and mindfulness in 

festivals strengthened emotional solidarity and place attachment. 

Keywords： Festival, Mindfulness, Emotional solidarity, Place attachment, Socio-cultur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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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의식으로 내부지향성이 강했으나 지방자치제 도

입이후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접목시키면서외부지향성이강해졌다. 외

부지향성이 강해지면서 축제의 개최목적도 다양

해졌다. 축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의 하

나로 첫째,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문화

적 혜택 등 참여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참여자들에게지역문화의가치공유를통하여지

역문화를 보존한다. 셋째, 대내외적인 지역홍보

및관광객유치를통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

다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개최된다(류정아,

2008).

다양한 개최목적에도 불구하고 수원․화성․

오산은정조를, 장수․문경․청송은사과를콘텐

츠로 사용 것과 같이 지역 간의 지리적․기후적

유사성 때문에 축제 콘텐츠는 유사할 수밖에 없

다. 이에 많은 축제들은 차별성 없이 유사한 형

태로 개최된다. 하지만 축제 참여자의 재방문의

사는 축제 및 장소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난다(허용덕, 2012). 축제가 상호작용을 전제

(Quinn & Wilks, 2013)로 하기 때문이다. 축

제는 직접참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상인․

축제 위원회․지역NGO․지방자치단체․방문객

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서로관계를형성한다

(김정헌, 2019). 즉 축제참여로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관계에서의상호작용정도에따라축제만

족 및 효과가 상이하게 인식되고 이에 영향을 받

아 재방문의사도 상이하게 나타난다(오정학․한

상일 2009).

마음챙김은 외부자극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형성된 마음가짐으로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주거나받는다. 관광객이매체, 지역주민,

문화해설사 등과 같은 외부자극을 통해 습득한

축제정보를 처리하면서 형성된 마음챙김은 축제

장소또는환경에서경험을지향하게하여관광객

들의 경험을 만족으로 이끌 수 있다(Moscardo,

1992; Van Winkle & Backman, 2009). 즉

축제에대한마음챙김은상호작용을기반으로하

는 축제에서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축제에 대한

만족과긍정적인효과인식을높여재방문의사를

높이게 된다. 이처럼 마음챙김은 축제분야에서

유용한 이론으로 적용될 수 있다.

축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지되는 생활공

간(이상훈ㆍ고동완, 2017)을 일시적으로 특별

한 공간으로 바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축제연구에서 사람과 장소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축제참여를 통한 상호작

용은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장소와의 상호작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개

인과 타인의 행위를 통하여 서로 간의 태도에 영

향을 준다(황금희, 2013; Pennington, 2002).

지역주민과축제방문객간의상호작용으로정서

적연대가형성될수있다(Woosnam, Aleshinloy,

Van Winkle & Qian, 2014). 그리고 장소와

의 상호작용으로 장소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

(Small, Edwards & Sheridan, 2005). 이

장소애착은 만족, 재방문, 추천의사 등과 같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Quinn & Wilks, 2013).

축제분야에서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갖기 시작했다. 이에 이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명시적이기보다는 암시적으

로 진행되어 근거가 부족하고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정서적연대와장소애착을형성시키는선행

변수로 시간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상황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축제의 전제가 되는 상호작용

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변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제참여를

통하여축제의사회․문화적효과로정서적연대

와 장소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지와 정서적 연대

와장소애착의선행변수로마음챙김의적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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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이 서

로 유기적으로 구조적인 영향관계인가?’라는 연

구문제를제기하고이연구문제를실증적으로규

명하므로 축제분야의 이론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연구결과를통하여축제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

있는시사점을제시한다. 연구목적을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참여로 사회․

문화적효과인정서적연대와장소애착이형성되

고 이들에 마음챙김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한다. 둘째,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간

의 선후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마음챙김, 정서

적 연대, 장소애착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가 있음

을 검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마음챙김

마음챙김(mindfulness)은 심리적 구조 또는

정신적 요소인 심리적 상태(Reid, 2011)로 다

양한연구분야에서논의되고적용되면서지속적

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챙김

을 ‘念’으로 한역(漢譯)하여 사용하였는데우리말

로 ‘생각하다’로 옮겨오면서 ‘念’에 담겨있는 의미

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다(인경, 2001). 마음

챙김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의 공통점은 ‘알아차

림’과 ‘주의’란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차이점은그가운데서경험지향과같은의식적인

노력의 존재여부인 것이다(인경, 2001). 즉 마

음챙김은의식적인노력이필요없는 ‘알아차림’과

‘주의’가 핵심인 명상적(meditative) 마음챙김

(Yeganeh, 2007)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험지향’이 핵심인사회-인지적(socio-cognitive)

마음챙김(Pirson, Langer, Bodner & Zilcha,

2012)으로 두 가지의 주요 고전적인 관점으로

구분된다.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은 관광객의 행동과 경

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하여 관

광객의 경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관광객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을

적용한 것은 관광객, 관광환경 그리고 지역주민

들 간의 효과적인 이해와 교류를 향상시키기 위

함이다(Frauman&Norman, 2004; Moscardo,

1996, 2009; Moscardo & Pearce, 1986;

Van Winkle & Backman, 2009; Woods &

Moscardo, 2003). 즉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은

‘경험지향’이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은하나의주제에대하여주어진환경이

다양할 때와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 주거나 받는

다(Frauman, 1999; Langer & Moldoveanu,

2000; Moscardo, 1999). 따라서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은 목표 지향적으로 인지보다는 내부경

험의비판단적관찰을포함하고사람들에게자신

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 한다(Langer, 2000).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은 ‘마음챙김-마음놓음’

의 이중성 이론에 기초한다(Langer, 1992).

Moscardo(1999)는 관광분야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제시한 ‘마음챙김의 이중성 이론 모델’은 관

광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지 연구에서 사

용된다(Langer & Moldoveanu, 2000). 인지

적 상태인 마음챙김은 외부자극인 커뮤니케이션

요인들과내부자극인방문자요인들에영향을받

고, 내부자극인방문자요인들역시커뮤니케이션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즉 마음챙김 형성에 있

어서 외부자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외

부자극과내부자극에영향을받아형성된마음챙

김은 방문자가 방문한 관광지에 대해 많이 학습

하고 이해하여 높은 만족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일반적으로 관광의 맥

락에서 사회-인지적 마음챙김은 방문자의 정보

회상, 지각 그리고 배움을 강화하는 툴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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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제환경에서 마음챙김의 상호작용

있다(Frauman & Norman, 2004; Moscardo,

1996; Van Winkle & Backman, 2009).

관광분야의 마음챙김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Moscardo(1996)의 연구는 세계문화유

산이있는곳에서는마음챙김상태로관광경험을

할 때, 정교한 해설이 관광객에게는 관광지의 보

전에대한의식을갖게하고지역주민에게는효과

적인 운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의식

을 갖게 하여 관광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으로 이것은 마음챙김 상태가 주변에서 무슨 일

이일어나는지에대한의문과정보처리의과정을

활발하게 하고 감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rauman and Norman(2004)의 연구결과

는 마음챙김 상태의 형성정도는 학습과 흥미 및

정보서비스 지향에 대한 선호와 상관이 있으며,

마음챙김상태의관광객은새로운것을발견하고

탐색하려하고, 질문에 답을찾으려한다고제시하

고 있다. Jennifer Kim Lian Chan(2009)의

연구는박물관에서박물관서비스경험에있어서

마음챙김의역할에관한것으로마음챙김상태의

방문객이그렇지않은방문객보다박물관의서비

스 경험에 대해서 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반

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축제분야에서 수행한 Van Winkle and

Backman(2009)의 연구에서는 축제에 관심이

많은 참여자가 마음챙김의 측정점수가 더 높고,

마음챙김의 수준은 축제에 대한 만족과 자신 감

정을제어하는데긍정적인관련이있다는연구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마음챙김이 그 상황과의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므로 그 상황에 관

한 학습과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마음챙김이 있는 관광객은 환경과 상호작

용하면서 관광경험에 대해서 더 학습하고자 하

고, 인지적이며, 만족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참여 전 축제 참여자가 축제

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처리하면서 형성된 마

음챙김 상태로 축제에 참여한다면,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축제환경에서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참여자는다른참여자와의상호작용을하면서자

기와다른참여자를동일시하고유대감을형성하

여 정서적 연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축제장소와

의상호작용으로축제장소가가지고있는장소성

에 영향을 받아 축제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하고,

인지하여 장소애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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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정서적 연대

정서적 연대(emotional solidarity)는 통합

과 연대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집중되어 있던

Durkheim의 담론을 후대 사회학자에 의해 변

형 및 발전되었다(이상훈, 2015). 정서적 연대

는 자기와 타자의 이분법적 관점과는 반대인 ‘우

리 함께’라는 결속된 개인들의 연대적 느낌

(Jacobs & Allen, 2005)으로 지각된 정서적

친밀감과 접촉의 정도에 따라 개인들 경험의 효

과적인 결합이다(Hammarstrom, 2005). 실

제로 정서적 연대는 공통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

하기 위한 개인 간의 협력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Bankston & Zhou, 2002), 집단의 일

부로서 개인의 본질을 강화하는 것이다(Bahr,

Mitchell, Li, Walker & Sucher, 2004).

정서적 연대의 초기 개념적 구성은 ‘공유된 신

념’과 ‘공유된 행동’ 2개의 속성으로 정서적 연대

가 나타났는데, 이후 Collins(1975)에 의해 세

번째 속성인 ‘상호작용’이 추가되었다(이상훈,

2015). 즉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상호작용

으로 공유된 신념, 공유된 행동을 갖게 된다면

지역주민과관광객사이에유대가형성되어정서

적 연대가 나타나게 된다(Woosnam, 2011b).

Woosnam(2011a)은 상호작용, 공유된 신념,

공유된 행동이정서적연대의유의한예측변수라

고 제안하면서, 정서적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는 환영본성(welcoming nature), 정서적 친

근감(emotional closeness), 그리고 호의적 이

해(sympathetic understanding)로 3개가 포

함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환영본성은 관광객과 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개인적 이익을 의미한다(Woosnam, 2011a).

지역주민들은지역사회를안방으로생각하고, 관

광객들에 주인으로서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Smith, 1989) 지역주민은 관광객에 비해 환

영본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게 된다

(Woosnam, 2011a). 축제 환경에서 환영본성

은 축제의 사회적 영향인 지역사회 이익과 개인

적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oosnam

& Aleshinloye, 2013). 즉 환영본성이 높은

지역주민은장소정체성이높아축제에더욱관심

을 갖고 축제에 참여하여 축제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대한높은주인의식으로방문

객들을 잘 맞이하여 방문객들 또한 축제를 즐기

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정서적 친근감을 가진 지역주민은 관광객들과

인위적으로라도친분을만들려고하는데, 이러한

친분은 관광을 통해서 얻게 된 사회적 영향 중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Woosnam, 2012). 인위

적인친분이라도중요한것은지역주민들이관광

객과상호작용을하면적대감과편견이감소되어

(Pizam, Uriely & Reichel, 2000) 서로의 관

계와 정서적 친화력이 발전(Woosnam, 2010)

되기 때문이다. 축제에서 정서적 친근감은 개인

간의관계에서나타나는것으로개인적인이익에

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사회비용에는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Woosnam & Aleshinloye,

2013). 정서적 친근감이 높은 지역주민은 축제

준비를통한지역사회이익보다는축제참여자들

과의 관계를 통한 개인적인 이익에 기여한다고

믿어 처음에는 참여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접근하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서적 친화력으로 발

전하여 참여자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 특

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에는 게마인샤프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호의적인 관

계를 유지하려 한다(오순환, 2015).

호의적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Woosnam, 2012).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관광

지에 있을 때,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마음을 해석

하고 깨달을 수 있다(Draper, Woos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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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n, 2011). 축제 환경에서 호의적 이해

는 축제의 사회적 영향에서 환영본성과 같이 지

역사회 이익, 개인적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사회비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Woosnam & Aleshinloye, 2016). 이것은

호의적 이해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다른 참여

자들에 대한 이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호의적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은 축제에 대

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갖고 다른 참여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 참여자가 축제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정서적 연대의 연구들은 사회심리학 및 사회

학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관광학분야에서정서

적 연대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집중

적으로 나타났다(Woosnam, 2008; Woosnam

& Aleshinloye, 2013). 축제는 상호작용을 전

제로 하고 축제 참여자들은 주제를 통하여 공유

된 신념을 가질 수 있으며 체험을 통하여 공유된

행동을 하게 된다. 즉 축제참여로 정서적 연대의

선행변수인 상호작용, 공유된 신념, 공유된 행동

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축제참여를 통하여 정

서적 연대의 형성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에 축

제분야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연대에관심을갖기

시작했다(Aleshinloye, 2015; Woosnam &

Aleshinloye, 2013; Woosnam, et al., 2014).

Woosnam 등(2014)의 연구는 지역주민의 거

주기간과축제참여횟수가정서적연대에미치는

영향을살펴보았다. 연구결과거주기간과축제참

여 횟수는 환영본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정서적 친근감에는 모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호의적 이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지만, 축제참여 횟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축제참여

를 통하여 정서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leshinloye(2015)의 연구는 정서적 연대를

축제의 사회적 영향의 예측변수로 설정하였다.

축제의 사회적 영향의 구성요소는 지역사회 이

익, 개인적 이익, 사회비용이었다. 연구결과 정

서적 연대는 지역사회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정

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비용에 부의 영향을 미쳤

다. Woosnam and Aleshinloye(2013)의 연

구를 통하여 일반관광에서는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모두 정서적 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축제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의 일

부가 정서적 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축제의 특이성 때문에 개

인적인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축제 참여자

가 축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축제에

참여하느냐에따라정서적연대형성정도에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즉 축제에 대한 마음챙김이

정서적 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장소애착

장소애착은 사람들에게 특정 장소에 대해서

기능적․물리적인 측면과 함께 심리학적․감정

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김

동근, 2011).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

정한장소와의관계성을발전시키면서그장소에

대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다(Brocato, 2006).

감정적 유대는 잠재되어 있던 기억을 자극하여

그 장소의 이미지와 일치하게 한다. 이처럼 사람

과 장소 간에 나타나는 감정적 유대 또는 결속이

장소애착이다(고동완․황금희, 2015). 관광에

서장소애착은활동이나관광지등특별한관심대

상과상황적․지속적인유형그리고참여의높고

낮은 관여를 통한 감정적 애착이다(Trauer &

Ryan, 2005). 관광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

해서 관광객들의 행동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자원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개

념이 장소애착이라고 밝혔다(Moore & Graefe,

1994; Warzecha & Lime, 2001). 이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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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연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개개인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장소와 관계성

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이용하는 장

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

을 나타내는 장소애착이 존재한다(한지훈,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축제와 장소의 연관성

즉, 축제가 참여자의 장소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들어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김시중, 2005;

송화성․윤자연, 2015a, 2015b; 신현식․김창

수, 2011; Aleshinloye, 2015). 축제에서 장

소애착은 참여자와 장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적 환경인 축제장소와 축제참여자의 감정적

유대 및 결속을 말한다.

김시중(2005)은 문화관광축제 개최지의 장소

애착을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 및 충성도와의 영

향관계를 분석하여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높은

참여자가 장소애착이 높고, 장소애착이 높은 참

여자가재방문의도와구전에많은영향을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송화성․윤자연(2015a)

은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을 통해 축제 방문

객의 장소애착을 개념화 및 범주화를 하고 모형

을 형성함으로써 장소애착의 형성가능성을 확인

하였고, 다른 연구(송화성․윤자연, 2015b)를

통하여장소애착의수준별축제방문객들의요구

를 파악하였다. 수준이 ‘상’인 집단은 ‘방문객 참

여 증진’과 관련된 요구를 하였으며, ‘중’인 집단

은 축제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같이 축제

의 본질에 대해 다양하게 요구하였다. 즉 축제에

서 장소애착은 형성될 수 있고 장소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현식․김창수(2011)는 지역축제 스토리텔

링과장소애착및행동의도와의영향관계에대한

연구를통해장소애착과행동의도간의영향관계

를규명함으로장소애착이행동의도에영향을미

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Trauer and Ryan

(2005)는 방문객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활동이

방문객으로하여금친근감을만들게하여장소애

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Aleshinloye(2015)의 연구를 통하

여 지역사회와 개인이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영

향 중 하나인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분야 외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상

희(2007)의 연구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사람

의 정서상태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감정의전염이발생한다는결과를제

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서적 연대는 장소애

착을 형성 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김정

구․박승배․김규한(2003)의 연구는 집단 구성

원들의상호작용을통해일체감을높이면브랜드

애호도가 상승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장소애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

지는 않지만 상호작용이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

적인 유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하여 간접

적이지만 장소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종국(2000)은 사람들 사

이의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주민과의 교류가 깊

어지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모형설정

제상호(2015)는 농촌체험마을에서 마음챙김

이 장소애착과 체험의 질, 정서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에관한연구에서마음챙김이장소애착에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현식․김창수(2011)는 지역축제 스토리

텔링이 방문객의 장소애착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이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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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다. 스토리텔링은 마음챙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외부자극이기 때문에 마음챙김이 장소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

구들을 통하여 연구가설 H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H1: 마음챙김은 장소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Moscardo(1996)는 문화유산에서 마음챙김

상태로 관광경험을 할 때, 정교한 해설이 관광경

험의 질을 높이는데 이는 마음챙김 상태가 주변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과 정보

처리의과정을활발하게하고감각적으로반응하

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Woosnam(2008)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상호

작용, 공유된 신념, 공유된 행동이 두 집단 간의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예측변수라고

제시하였다. 축제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마음챙김은상호작용을촉진시켜축제참여

자들에게 축제의 주제를 통하여 공유된 신념을

갖게 하고, 체험을 통하여 공유된 행동을 하게한

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연구가설 H2를 설

정하였다.

*연구가설 H2: 마음챙김은 정서적 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윤종국(2000)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주민과의 교류가 깊어지면 지역에 대

한 애착이 생긴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리고 Trauer and Ryan(2005)은 방문객과 지

역주민간의교류활동이방문객으로하여금친근

감을 만들게 하여 장소애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Aleshinloye

(2015)는 정서적 연대를 축제의 사회적 영향의

예측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

역사회와 개인이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영향 중

하나인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연구가설 H3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H3: 정서적 연대는 장소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설정한 3개의 연구가설

(H1, H2, H3)을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이 연

구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를

중심으로 정보습득,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

소애착, 인구통계학적 사항 등 총 5개영역 38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음챙김은 축제 참여자들

간의 공유된 행동과 공유된 신념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Van Wink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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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man(2009)의 연구에 적용했던 마음챙김

의 단일 요인, 총 6개의 측정문항을 수용하였으

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연대

는 마음챙김을 통해 공유된 행동과 신념으로 축

제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유대감 지각

에영향을주는요인임을감안하여, Aleshinloye

(2015)의 연구에 사용된 환영본성, 정서적 친근

감, 호의적 이해 등 3개요인, 총 10개의 측정문

항을 수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

다. 장소애착은 축제 참여자가 축제장소와의 상

호작용으로 축제 장소에 심리적으로 몰입되고,

축제 참여자 간의 교류가 깊어져 형성되는 요인

임을 감안하여, Lee(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사회적애착 등 3개요

인, 총 13개의 측정문항을 수용하였으며 5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주요 행사인 개

막연과 폐막연과 수원화성 축성체험, 해경궁 홍

씨진찬연등수원화성문화제의특성이담겨있는

다양한행사들이진행되는화성행궁일대에서축

제기간인 2016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여 총 352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

사는 연구자와 사전 설명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

와내용을이해하고있는경기대학교여가관광개

발학과 대학원생 3명과 관광분야에 근무하고 있

는 지인 2명 등 총 6명이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회수하는방법으로실시하였다.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

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352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

를 제외하고 총 34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

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과 AMOS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을위한상관관계분석, 변수들의집중타당도

과 개념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

석,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으로 구성

된연구모형의적합성을검증을위한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설

H1, H2, H3를 검증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응답자의 특성 및 정보습득 방법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응

답자의 성별은 남성 40.5%, 여성 59.5%로 여

성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25세 이

하 28.9%, 26-35세 이하 22.8%, 36-45세 이

하 21.4%로 비교적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52.6%로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응답

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직종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농업․임업․축산업

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는 없었는데 지역적 특

성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가족 전체의 월 평균 가

구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22.3%,

300-400만원 미만 21.4%로 응답자 가족 전체

의 월 평균 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참여자의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의 거주지를 확인하였는데, 수원시 거주자는

69.9%, 수원시외 거주자는 30.1%로 수원시민

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평균

거주기간은 11년으로 나타났으며 16-20년 이하

10.4%, 21년 이상 21.7%로 장기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평균 참

여횟수는 2.6번으로 처음 참여한 참여자는

57.2%, 재 참여한 참여자는 42.8%로 재 참여

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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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문항
빈도

(명)

구성비

(%)
구분 문항

빈도

(명)

구성비

(%)

성별
남 140 40.5

소득

200만원 미만 38 11.0

여 206 59.5 200-300만원 미만 77 22.3

연령

25세 이하 100 28.9 300-400만원 미만 74 21.4

26-35세 79 22.8 400-500만원 미만 56 16.2

36-45세 74 21.4 500-600만원 미만 35 10.1

46-55세 40 11.6 600-700만원 미만 27 7.8

56세 이상 53 15.3 700-800만원 미만 5 1.4

학력

고등학교 졸업 60 17.3 800-900만원 미만 9 2.6

전문대학 재학및졸업 59 17.1 900만원 이상 25 7.2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82 52.6

거주

지

수원시 242 69.9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9 11.3 수원시 외 104 30.1

기타 6 1.7 0년 104 30.1

직업

전문직(의사ㆍ법조인등) 35 10.1 1-5년 70 20.2

사무직ㆍ관리직 64 18.5 6-10년 42 12.1

판매직ㆍ서비스직 24 6.9 11-15년 19 5.5

생산직 8 2.3 16-20년 36 10.4

농업ㆍ임업ㆍ축산업 - 21년 이상 75 21.7

자영업 19 5.5

참여

경험

첫방문 198 57.2

학생 100 28.9 2-3회 93 26.9

전업주부 57 16.5 4-5회 31 9.0

기타 39 11.3 6회 이상 24 6.9

<표 2> 정보습득유형

문항 빈도(명) 구성비(%) 문항 빈도(명) 구성비(%)

지인 104 30.1 영상광고(버스, TV 등) 29 8.4

기관 홈페이지 84 24.3 현수막 및 포스터 48 13.9

SNS(지인, 기관 등) 54 15.6 기타 27 7.8

중 2-3회 참여 26.9%, 4-5회 참여 9.0%, 6회

이상 참여 6.9%로 재참여 횟수가 점점 줄어들

어 4회부터는 급격히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제에 참여하기 전 축제에 관한 정보 또는 소

식 등의 습득은 참여자가 마음챙김 상태로 축제

를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여

전 수원화성문화제에 관한 정보 또는 소식의 습

득 특성과 관련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지인에게 정보 또는 소식을 습득한 참

여자는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시

청, 수원문화재단 등과 같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습득한 참여자는 24.3%로 두 번째로 높았다.

버스나 TV 등 영상광고를 통해 습득한 참여자가

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인을 통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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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마음챙김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경로계수 측정오차 C.R. SMC CCR / AVE

마음

챙김

관심 0.821 0.600 12.797*** 0.674

0.916

/

0.647

궁금 0.843 0.376 13.050*** 0.711

재미 0.673 0.256 12.293*** 0.453

흥미 0.805 0.326 12.614*** 0.649

새로움 0.749 0.162 11.916*** 0.561

기여 0.652 0.175 0.425

모형

적합도

CMIN=77.706, p=0.000, CMIN/DF=8.634, GFI=0.926, AGFI=0.828

RMR=0.032, RMSEA=0.149, NFI=0.932, TLI=0.898, IFI=0.939

<표 4> 정서적연대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경로계수 측정오차 C.R. SMC CCR / AVE

환영

본성

타인자랑 0.832 0.231 - 0.692

0.953

/

0.670

타인도움 0.751 0.260 14.993*** 0.564

타인감사 0.806 0.266 16.344*** 0.649

타인공정 0.676 0.375 13.160*** 0.457

정서적

친근감

타인친근 0.777 0.357 - 0.604

타인친구 0.655 0.636 11.690*** 0.429

호의적

이해

관심사 0.827 0.329 - 0.684

동질감 0.845 0.283 18.971*** 0.714

이해 0.882 0.207 20.284*** 0.778

애정 0.897 0.195 20.799*** 0.804

모형

적합도

CMIN=163.733, p=0.000, CMIN/DF=5.117, GFI=0.918, AGFI=0.858

RMR=0.047, RMSEA=0.109, NFI=0.929, TLI=0.918, IFI=0.942

보습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구전

효과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원

화성문화제에대한정보제공은지역주민또는축

제 참여자들의 만족을 높여 이들이 스스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입소문 마케팅과 기관 홈페이

지 활용을 지향하고 비용이 높은 영상광고는 지

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확인적 요인분석

마음챙김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집중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화 경로계수는 0.652-0.843으로 기준치인

0.50보다 높게 나타났고, C.R.값은 11.916-

13.050으로 모든 측정변수가 ±1.96이상의 수

치를 보였으며, p값은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MC 값은 0.425-

0.711로 기준치인 0.4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CCR은 0.889로 기준치인

0.70보다 크고, AVE는 0.647로 기준치인

0.50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챙김의 집

중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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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소애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경로계수 측정오차 C.R.
SMC CCR

AVE1차 2차

장소

정체성

자아가치 0.736 0.447 - 0.543 0.643

0.960

/

0.685

자아지각 0.816 0.359 14.366*** 0.664 0.738

자아진정 0.843 0.306 14.754*** 0.711 0.812

장소

의존성

최고장소 0.793 0.379 - 0.628 0.658

상기장소 0.841 0.322 17.752*** 0.706 0.702

우위장소 0.903 0.211 19.556*** 0.817 0.815

선호장소 0.838 0.307 17.665*** 0.702 0.707

추천장소 0.811 0.340 16.901*** 0.658 0.629

사회적

애착

강한애착 0.901 0.206 - 0.795 0.711

소속감 0.859 0.304 21.635*** 0.730 0.666

순간애착 0.801 0.329 19.169*** 0.660 0.542

지인소개 0.344 삭제

타인교류 0.237 삭제

모형

적합도

CMIN=114.221, p=0.000, CMIN/DF=2.856, GFI=0.945 AGFI=0.910

RMR=0.034, RMSEA=0.073, NFI=0.961, TLI=0.965, IFI=0.974

정서적연대의확인적요인분석결과는 <표 4>

와 같이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표준화 경로계수는 0.655-0.897

로 기준치인 0.5보다 높게 나타났고, C.R.값은

11.690-20.799로 모든 측정변수에서 ±1.96

이상의 수치를 보였으며 p값은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MC 값은

0.429-0.804로 기준치인 0.40를 상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CCR 값은 0.953로 기준

치인 0.70보다 높고, AVE 값 또한 0.670으로

기준치인 0.50이상으로 나타나 정서적 연대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소애착의 1차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SMC 값이 0.237-0.817로 2개의 측정

문항(수원화성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즐겼

다=0.344, 수원화성을 알리기 위해 친구들과

연락 했다=0.237)이 기준치인 0.40보다 낮게

나타나 삭제하였다. 2개 측정문항을 삭제한

11개 측정문항에 대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화 경로계수는

0.736-0.903으로 기준치인 0.50보다 높게 나

타났고, C.R.값은 14.366-21.635로 모든 측

정문항에서 ± 1.96이상의 수치를보였으며, p값

은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SMC 값을 보면 0.542-0.815로 기준치인

0.4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CR

역시 0.960으로 기준치인 0.70보다 높고,

AVE도 0.685로 기준치인 0.50이상으로 나타

나 장소애착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 하

였다.

3.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제안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다수의 측정문항들을 합

산평정 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7

개의 잠재변수들이 측정척도로서 적합한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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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1. 마음챙김 1

2. 장소정체성 .587** 1

3. 장소의존성 .707** .691** 1

4. 사회적애착 .684** .675** .758** 1

5. 환영본성 .580** .491** .596** .668** 1

6. 정서적친근감 .349** .468** .413** .485** .547** 1

7. 호의적이해 .476** .571** .503** .578** .613** .718**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7> 연구가설 분석결과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채택여부

마음챙김 -> 장소애착 0.441 0.508 0.057 7.713*** 채택

마음챙김 -> 정서적연대 0.576 0.624 0.064 9.064*** 채택

정서적연대 -> 장소애착 0.462 0.492 0.060 7.661*** 채택

*** p<0.01에서 유의함

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각의잠재변수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는 <표 6>

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349-0.758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챙김-장소의존성(0.707), 장소

의존성-사회적애착(0.758), 정서적 친근감-호

의적 이해(0.718)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마음챙김-정서적 친근감(0.349)은 낮은 상관관

계를 보인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음챙김-장소의존성(0.707)은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구성 개념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고

있지만다중공선성문제는야기되지않을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4.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 H1, H2, H3인 마음챙김과 정서적

연대 그리고 장소애착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가설에 대한 적합여부는 고정지수의 임계값인

C.R.(±1.96) 값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통계

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0.05) 값을 판단기

준으로하였다. 3개의연구가설분석결과는 <표 7>

과 같이 모두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H1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음챙김’과

‘장소애착’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p=.000)하며 C.R 값 또한 7.713으로 기

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즉 마음챙김은 장소애착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62 관광학연구 제43권 제7호(통권 제173호)

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축제참여 전 축제

에 관한 정보 또는 소식을 통하여 축제 참여자에

게 형성된 마음챙김이 지역과의 감정적 유대인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H1

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축제 참여자들이

축제참여 전 축제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형성된

마음챙김과 축제장에 대한 장소애착이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이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현식․김창수, 2011)

와 환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광객이 방문

한농촌체험마을의다양한요인들에의해관광객

이마을을의식하는마음챙김이있다면관광객은

그 마을에 강한 장소애착을 느낀다는 연구(제상

호, 2015) 등의 결과에 부합한다. 또한 김시중

(2005)의 연구와는 간접적으로 부합하여 마음

챙김이 높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 높게 지각하여

장소애착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축제

참여전마음챙김은경험지향적축제참여를유도

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축제 장소에 강한 장소

애착을 느끼게 한다.

연구가설 H2를 검증하기 위하여 ‘마음챙김’과

‘정서적 연대’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통계적으

로 유의하며(p=.000) C.R 또한 8.785로 기준

치를 상회하고 있다. 즉 마음챙김이 정서적 연대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축제참여 전 축제에

관한 정보 또는 소식을 통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형성된마음챙김이축제참여자간의호의적관계

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축제참여 전 축제에 대한 정보를 통

하여 형성된 마음챙김의 정도에 따라 다른 참여

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연대에 직접적인 영

향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객은 의식화를

통하여주어진상황에적절히적응하므로대인관

계를긍정적인관계로형성하고자노력한다고제

시한연구(양정임, 2014; 정화숙ㆍ정봉교, 2014;

Frauman & Norman, 2004; Kabat-Zinn,

1990; Langer &Moldoveanu, 2000; Moscardo,

1999)와 주민과의 교류가 깊어지면 지역에 대

한 애착이 생긴다는 연구(제상호, 2015)와 부합

한다. 즉 축제참여 전 마음챙김은 경험지향적인

축제참여를유도하여적극적인교류를통하여다

른 참여자와의 호의적 관계를 맺어 정서적 연대

를 느끼게 한다.

연구가설 H3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서적 연

대’와 ‘장소애착’에 대한 경로를살펴보면,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p=.000) C.R 또한 7.473으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즉 정서적 연대는 장소

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축제 참여자들 간의 호

의적 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연대가 장

소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3은 채택

되었다.

이 결과는 축제 참여자들이 축제참여를 통하

여 다른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연

대는 축제 장소에 대한 장소애착과 직접적인 영

향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활동을

통해 장소에 부여된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때

이 상징적 의미들이 인간 활동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미치고동시에사회적관계망이나사람들

간의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김상희,

2007; 윤종국, 2002; Aleshinloye, 2015;

Trauer & Ryan, 2005)와 부합한다. 즉 축제

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참

여자와의긴밀한상호작용은서로간의긍정적인

관계로서 정서적 연대를 느끼게 하고 더불어 축

제 장소에 강한 장소애착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수들의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변수 간의 영향

을 미치는 총 효과 및 직․간접 효과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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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수 간의 총 효과

효과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

총 직접 간접 총 직접 간접 총 직접 간접

장소애착 .815 .508 .307 .492 .492

정서적연대 .624 .624

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이 매개변수인 정서적 연

대를통해서장소애착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

는 간접효과는 0.307이고 마음챙김이 장소애착

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는 0.815이다. 즉 마

음챙김이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미치는 총

효과를 비교해보면, 정서적 연대(0.624)보다 장

소애착(0.815)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축제들이 지리적 위치와 기후

의 유사성 때문에 지역마다 서로 유사한 콘텐츠

가 활용된다. 이에 유사한 성격의 축제가 개최되

고 있다. 하지만 개별관광객들은 동일한 지역을

방문하더라도여행성격에따라모든것이달라질

수 있어(김정헌․정연동, 2018) 축제성격에 따

라 참여자의 재방문의사는 상이하다. 그리고 축

제효과에관한대부분의연구가경제적효과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이

에 축제참여로 공통된 관심사를 갖게 되면서 공

감대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일시적이지만 형성된

참여자들의 관계에서 정서적 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축제 참여자의 정서가 장소적 특

성에 반영되어 장소애착이 형성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았다. 또한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 형

성에 마음챙김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사회․문화적 효과 중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이 형성되는

지와 축제참여 전 형성된 마음챙김이 정서적 연

대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참여자의 마음챙김은 장소애착(H1)과 정서적

연대(H2)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

하여 검증한 결과, 마음챙김은 장소애착과 정서

적 연대에 모두 유의수준 내에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연대는 장

소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H3)을 설

정하여 검증한 결과 또한 유의수준 내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

합해보면, 축제참여 전 축제에 관한 정보 또는

소식을통하여형성된마음챙김은장소와의상호

작용과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장소애착과 정서적 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연대는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마음챙김-정서적 연대-장소애착으로 이

어지는 구조적 관계에서 마음챙김은 장소애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마음챙김은

독립변수, 장소애착은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마음챙김이 장소애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은 낮고, 간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있어정서적연대는독립변수와종속변수

를이어주는역할을일정부분수행하는매개변수

의 역할을 한다. 즉 축제에서 마음챙김은 정서적

연대와장소애착을형성시키는선행변수이다. 따

라서 마음챙김 상태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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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연대와 장소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참여 전 축제에 대한 마음챙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많은 축제 참여자들은 지인을 통해 축제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습득된 정보는 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아닌

대략적인 정보이다. 축제의 대략적인 정보는 축

제에대한마음챙김을형성시키거나높이는데한

계가 있다. 반면 기관 홈페이지에는 축제에 관한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있어 축제에 관심이 많

은 참여자들에게 축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 축제에 대한 마음챙김을 형성시키거나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마음챙김을 형성

시키기 위해서는 축제에 관한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축제참여를 통하여 축제의 사회․

문화적효과인정서적연대와장소애착이형성되

는지와마음챙김이정서적연대와장소애착에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참여 전

입력변수로 마음챙김을 제시하고, 축제를 통한

결론(outcome)변수로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축제참여 중 이루어지

는 체험활동 등과 같이 입력변수와 결론변수를

이어주는 결과(output)변수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전체적으로구조적공백이라는한계를가지

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결과변수가 정서

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검증하려는마음챙

김이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편의가발생할것으로판단하여결과변수를제외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축제참여의 결

과변수를 포함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수원화성문화제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

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축제 참여를

통하여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이 형성되며, 마

음챙김은 축제에 대한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형성된다. 축제참여 전 축제에 대한 마

음을 챙기는 것 즉, “정념(正念)의 의식화 과정

(consciousness)”은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정교하고 다양

한정보제공으로축제참여자들에게축제참여전

축제에 대한 의식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화 과정은 결과적으로 축제 참

여자들간의상호작용인정서적연대와축제장소

와의상호작용인장소애착을강화한다는것을확

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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